
[KBS ‘태양광 방송’ 청와대 외압 진실규명 토론회 개최 

–2019.7.12]

“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외압 경위, KBS 수뇌부 및 이사진 연루 규명”

“태양광 사업의 진상과 문제점” 등 발제 및 토론

‘중도 노선 KBS노동조합 허성권 부위원장,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, 백승재 변호사 발제’

- 미디어연대·바른사회시민회의 7.15일 공동 주최, 유튜브 생방송 중계 - 

KBS <태양광 사업 복마전>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의 진실은 무엇인가. 
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정권 관련 의혹과 사업 자체의 진상과 문제는 무엇인가.

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‘미디어연대 현안 토론회’가 7월 15일 개최된다.

미디어연대(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)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‘KBS <태양광 복
마전>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태양광 사업의 진실은?“이라는 주제로 KBS내 3개 
노조 가운데 중도 입장인 KBS노동조합 허성권 부위원장의 제1발제로 15일 오전 10
시부터 유튜브로 생방송 현안토론회를 진행한다. 

허 부위원장은 △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KBS에 대한 외압 경위 △문재인 대
통령 등의 태양광 사업 관련 발언을 전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과 노영민 대통
령비서실장 간의 관계 △KBS 수뇌부와 이사진의 움직임과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발표
할 예정이다.

제2발제에서는 ‘태양광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’라는 주제로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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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부 교수가 발표하고, 제3발제로 백승재 변호사(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)가 
‘청와대 언론 장악의 법적 문제점’에 대해 발표한 뒤 종합토론을 갖는다.

‘KBS 노동조합’은 1,500여명의 조합원으로, ‘언론노조 KBS 본부’(조합원 2,200여명)
와 함께 KBS내 양대 노조를 형성하면서 공영방송과 언론의 독립성·중립성을 강조하
고 있으며, 제3노조인 KBS 공영노조가 근래들어 가장 적극적인 공영방송의 독립성 
및 공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. 

이번 토론회는 후원하는 펜앤드마이크TV 스튜디오에서 낮 12시 까지 2시간 동안 유
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. (끝)


